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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머리말
 세종실록(世祖實 ),  동운부군옥(大東韻府群玉)

,  양 신보(梁琴新譜) 등에 용강(用綱), 기악(起 ), 

그리고 음악지체세(音 之體勢)에 한 내용이 나오고, 

이들 문헌에 의하면 용강은 만 삭(慢中數)과 련이 있

고, 기악은 음악지체세에 기인한다고 하 다. 지 까지 

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의 계에 한 연구는 미진한 편

이며, 이 연구에서는 용강, 기악, 그리고 음악지체세의 

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용강과 기악, 그리고 음악지체세에 한 내용은 처음으

로 세조실록(1464년경) 권 48 악보의 서문에 나타나고 

있다.[1]

“世祖大王···(中略)···創作此譜劃爲十六井而作六

大綱···(中略)···其慢中數三體因用綱各異而有疎數

緩急之不同”

(세조 왕께서···( 략)···이 악보를 만드시며 16

정간(井), 6 강(大綱)을 그리셨다( 략)··· 이는 

느리고, 보통 빠르고, 빠른 세 종류의 음악이 강

(綱)의 사용에 따라 성기고 잦은 것과 완 이 같지 

않기 때문이다.)

“起 之始或出於第一綱或出於第二綱或出於第三

綱 音 之體勢使之然也”

(제1강에서 시작하고, 혹은 제2강에서 시작하고, 

혹은 제3강에서 시작하는 것은 음악의 체세 때문

이다.)[2]

즉 강(綱)의 사용을 용강이라고 하 고, 용강에 따라 

음악의 만 삭이 다르다고 하 다. 한 1․2․3강 등 

몇 강에서 음악이 시작하는가는 기악이라고 하고, 각 

1․2․3강에서 시작하는 것은 음악지체세때문이라고 하

다. 

한  동운부군옥(1589년)과 양 신보에는 만

삭이 ｢진작(眞勺)｣에서 나왔으며, ｢진작｣1이 가장 느리

고, ｢진작｣2, ｢진작｣3, ｢진작｣4로 갈수록 빨라진다고 하

여 만 삭이 용강, 그리고 기악과 련이 있음을 암시하

고 있다.

 동운부군옥의 내용[3]

“ 府眞勺有 一二三四 乃聲音緩急之節也 一眞勺

緩 二三四又次之”

(악부의 진작에 일‧이‧삼‧사진작이 있으니 곧 소

리가 느리고 한 도이다. 일진작이 가장 느리고 

이‧삼‧사진작 순으로 빨라진다.)

양 신보의 내용[4]

“時用大葉 慢中數 皆出於瓜亭三機曲中”

(요즘의 엽곡인 만 삭은 정과정 삼기곡 에서 

모두 나왔다)

 악후보(大 後譜)의 ｢진작｣1은 느린 속도의 곡으

로 2강 시작이고, ｢진작｣2는 간 속도의 곡으로 2강 시

작, 그리고 ｢진작｣3은 빠른 속도의 곡으로 3강 시작이다. 

세조실록에서의 1강 시작, 2강 시작, 3강 시작이 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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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세때문이라고 하 는데, 그 다면 같이 2강 시작

곡인 ｢진작｣1과 ｢진작｣2의 음악지체세는 같은 것이라는 

해석이 나온다. 아울러 ｢ 황음(鳳凰吟)｣1․2․3, ｢자하

동(紫霞洞)｣1․2는 모두 1강 시작곡이므로 ｢ 황음｣과 ｢

자하동｣이 각각 만 삭의 음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

고, 음악지체세 한 같다고 해석되어 질 수 밖에 없다. 

그 다면 음악지체세라는 것은 음악의 속도 즉, 만 삭

과는 련이 없다는 것인데, 이 논문에서는 용강, 기악, 

그리고 음악지체세는 무엇이며, 서로 어떤 연 성이 있

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.

2. 선행연구 검토
우선 용강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가의 해석 

문제가 두되었는데 이혜구는 모든 정간보의 정간(16정

간보와 20정간보 등)은 한 박으로서 같은 시가를 갖고 

있다고 하 으며[9] 기 정간보에서 부터 행 정간보

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정간은 시간단 라고 하 다.[8]

이에 하여 조나단 콘디트는 정간은 긴 지속시간을 

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여 강보를 정간보식으로 해

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 으며[10],  합자보(琴合

字譜)의 ｢여민락( 民樂)｣의 경우 각행이 6 강으로 되

어 있으나, 한 장단은 4 강 안에 들어있으므로 이를 4

강보로 해석하 고[11], 각 강에 3정간이든, 2정간이

든, 각 강의 시가를 3개의 동시가의 연속(), 즉  12/8 

으로 표시하 다[11]

장사훈도  악후보 ｢보허자(步虛子)｣의 제2강과 제5

강에 기보된 음은 속악원보(俗 源譜)와 조하면 제1

정간은 2박, 제2정간은 1박, 제3정간은 2박의 한배로 부

합한다고 하여  악후보의 정간보를 시간단 로 보지 

않았다.[12]

홍정수는 속악원보에서 음표가 사용되지 않은 제2, 

제5강이 박자시가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 강이 리듬의 

기본단 라고 하면서, 양 신보․세조실록․세종

실록(世宗實 )․시용향악보(時用鄕 譜)․ 악후

보․속악원보(俗 源譜)(智)를 강보로 보았으나 
속악원보(信)은 강의 표시는 있되 강의 의미는 없

는 것으로 정간보로 보았다.[13]

인평도 강이 시가의 기본이 되는 악보로  합자

보의 ｢여민락｣,  합자보의 ｢만 엽｣과 양 신보의 

｢ 엽｣, ｢진작｣1과 3, 증보고 보와 양 신보의 ｢

엽(中大葉)｣과 ｢감군은(感君恩)｣을 들고 강이 시

가의 기 이라고 주장하 다.[5]

황 연 역시  합자보의 ｢여민락｣과 ｢보허자｣는 4

강의 악보로 4 강을 5,3,5,3의 리듬으로 해석하는 것은 

무리이며, 5,5,5,5,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

다.[14](<표 1 참조>)

표 1.  금합자보 ｢여민락｣의 박자 해석 비교

콘디트 3(111)+3(111)+3(111)+3(111) 박

이혜구 5(212)+3(111)+5(212)+3(111) 박

황 연 5(212)+5(212)+5(212)+5(212) 박

이처럼 용강에 있어서 정간이 시간단 인지, 강이 시

간단 인지에 하여는 지 도 논란이 분분하다. 그러나 

황 연을 제외한 연구자들이 정간과 강이 시간단 인

지에 한 논란만 하 지 정작 각 음악이 각기 다른 빠르

기를 갖고 있으며, 최소한 만 삭의 빠르기로, 는 그 

이상의 빠르기로 음악이 구분될 수 있다는 은 논하지 

않았다. 황 연이 시용향악보를 분석하여 악곡의 빠르

기를 조명한 것은 획기 인 사실로 간주된다.[14] 그러므

로 세조실록에서 용강이 빠르기와 련이 있다고 한 

것처럼 각 악곡의 용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악곡의 빠르

기 역시 구분될 수 있고, 세조실록의 용강의 내용이 무

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한 기악에 하여도 살펴보면 장사훈은 제1강시작

곡, 제2강시작곡, 제3강시작곡을 분류하여 제3강에서 시

작하는 곡은 만(慢, 템포가 느린 곡), 제2강에서 시작하

는 곡은 (中, 中庸의 속도), 제1강에서 시작하는 곡은 

삭(數, 빠른 속도)에 속하는 음악이 아닐까 추정하 으며

[15], 한만 은 ｢진작｣‧｢치화평(致和平)｣‧｢ 국(大國)｣‧

｢가곡(歌曲)｣의 시작 강을 분석하여 제4강에서 시작하

는 곡이 가장 느리고, 다음으로는 제2강, 제3강, 제1강의 

순으로  빨라진다고도 하 다[16]. 

이 두 논문은 기악의 형태, 즉 시작 강을 분석하여 악

곡의 속도를 추정하 으나, 1·2·3곡을 가지면서 모두 1

강으로 시작하는 ｢ 황음｣과 1·2곡을 가지면서 한 

모두 1 강으로 시작하는 ｢자하동｣, 그리고 모두 2강에

서 시작하는 ｢진작｣1과 ｢진작｣2를 분석 상에서 제외하

여 시작 강에 따라 악곡의 만 삭이 다르다고 분석한 

것은 모든 악곡에 해당되는 연구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

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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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황 연은 ｢만 엽｣은 제2강에서 시작하지만, ｢

엽｣과 ｢삭 엽｣은 다 같이 제3강에서 음악이 시작되

고, ｢진작｣ 만기와 기가 함께 제2강에서 시작되고 기

는 제3강에서 시작되는 에 비추어 악곡의 시작 강과 

음악의 빠르기는 무 하다고도 하여 오히려 용강법은 악

구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향악의 성악곡에서 사설과 

음악의 리듬이 깊은 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방법도 

제기하 다[7]. 그는 한 장고형을 분석하여 시용향악

보 각 악곡의 박자와 상  빠르기(1박을 기 으로 아

주 느리게, 느리게, 조  느리게, 보통속도로, 조  빠르

게, 빠르게, 아주 빠르게)를 <표 2>와 같이 구분하

다.[14]

표 2.  시용향악보 소재 악곡의 빠르기 분석표

빠르기 악곡명 박자 시작 강

아주 느리게
사모곡 1정간 1박 2강 

정석가 1정간 1박 2강 

느리게

납씨가 1정간 1박 1강

유림가 1정간 1박 1강 

서경별곡 1정간 1박 1강

청산별곡 1정간 1박 1강

귀호곡 1정간 1박 1강

조  느리게

화곡 8정간 1박(5,3소박), 1행 2박 1강

나례가 1정간 1박 1강

왕반 1정간 1박 2강

국1 1정간 1박 2강

보통속도로

횡살문 1정간 1박 신축 인 박자 1강

유구곡 1행 4혼박(5소박+3소박+5소박+3소박) 1강

풍입송 1정간 1박 1강

야심사 1정간 1박 1강

삼성 왕 1정간 1박 1강

국2 1정간 1박 1강

생가요량 8정간 1박(5,3소박), 1행 2박 1강

조  빠르게

상 가
8정간 1박(3,2,3소박 는 5,3소박), 
1행 2박

1강

성황반 1행 6혼박(3,2,3,3,2,3소박) 3강

내당 1행 6혼박(3,2,3,3,2,3소박) 3강

잡처용 1행 6혼박(3,2,3,3,2,3소박) 3강

군마 왕 8정간 1박(3,2,3소박), 1행 2박 1강

별 왕
(13～16행)

1정간 1박 1강

국3
8정간 1박(3,2,3소박 는 5,3소박), 
1행 2박

1강

빠르게
별 왕

(1～12행)
8정간 1박(5,3소박) 3강

아주 빠르게 구천 8정간 1박(5,3소박), 1행 2박 1강

이혜구는 세조실록에서 음악의 시작이 제1강, 제2강 

혹은 제3강에서 나오는 것은 음악지체세에 인한다고 한 

그 체세는 ‘가사의 붙임새’라고 해석하여, 기악 강은 음

악의 완 (緩急)과 계가 없으며 강은 리듬을 표시하

기 한 것보다도 제2 강 는 제3 강 시작을 일목요

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 다.[8] 그러나 그 다음 논문에

서 그는 음악지체세는 가사의 붙임새가 아니고 음악의 

리듬이라고 해석을 바꾸면서 제1강 시작은 5․3박(8박), 

5․3박(8박)의 리듬이고, 제2강 시작은 5박(8+3), 5․3

박(8박), 3박의 리듬이고, 제3강 시작은 3(8-5)․8․8․

13(8+5)의 리듬이며, 장단에 있어서 6 강 혹은 12 강

의 용강은 템포의 완 을 표시하는 것으로 6 강(8박자 

2소 ) 한 장단은 (急)한 편이고, 12 강(8박자 4소 ) 

한 장단은 가락덜이의 경우에는 6 강 한소  보다도 

하고, 가락 첨가의 경우에는 6 강 한 장단보다 느리며

(緩), 24 강(8박자 8소 ) 한 장단은 더욱 느리다( 緩)

고 하 다. 즉 용강법에 있어서 장단이 리듬과 템포에 더

욱 한 계를 가졌으며, 기악 강은 음악의 완 과 

계가 없고 리듬과 계가 있다고 하 다.[17] 

이 듯 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에 한 논의는 국악계

에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며 지 까지 해결되지 않는 

큰 숙제로 남아있다. 이 에서는 세조실록에서 말하

는 용강(用綱), 기악(起 ), 음악지체세(音 之體勢)가 

어떤 연 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 보려고 한다. 이 에

서 분석한 상의 악곡은 <표 3>과 같다.

표 3. 정간 및 대강을 사용한 악보(고려 향악곡 일람표) 

   악곡명
 수록 악보

악후보 시용향악보

고 려

가 요

思母曲 × ○

西京別曲 ○ ○

雙花曲 ○ ○

儺禮歌 × ○

鄭石歌 × ○

靑山別曲 × ○

維鳩曲 × ○

歸乎曲 × ○

相杵歌 × ○

風入松 × ○

夜深詞 × ○

眞勺 ○ ×

履霜曲 ○ ×

滿殿春 ○ ×

翰林別曲 ○ ×

北殿     ○ ×

動動 ○ ×

井邑 ○ ×

紫霞洞 ○ ×

城皇飯 × ○

內 × ○

大王飯 × ○

雜處容 × ○

軍馬大王 × ○

三城大王 × ○

大國 × ○

九天 × ○

別大王 × ○

조 선

 기

향 악 곡

鳳凰吟 ○ ×

感君恩 ○ ×

橫殺門 ○ ○

納氏歌 ○ ○

儒林歌 × ○

致和平 ○ ×

醉豊亨 ○ ×

  

 * ○는 악곡이 있음, ×는 없음 표시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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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용강
세조실록에 용강에 따라 만 삭의 세종류의 음악이 

있다고 하 으므로 먼  고려 향악곡을 만 삭의 악곡으

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. 세조실록․ 동운부군옥․
양 신보의 기록에서 만 삭이 정과정 삼기곡 즉 ｢진작

｣이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｢진작｣의 용강법

을 살펴보면 만 삭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. 필자는 이

미 ｢용강법과 만 삭[18]의 연구에서  ｢진작｣1에서 ｢진

작｣2‧｢진작｣3‧｢진작｣4로 갈수록 출 음이 어들면서 

악곡이 빨라지는 것을 발견하 으며, ｢진작｣ 이외의 고

려 향악곡의 용강법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

었다. 

만의 빠르기 음악은 1강부터 6강까지 거의 모든 강

에 음이 출 하고, 비어있는 강이 많지 않다. 

의 빠르기 음악은 3강과 5강에서 음의 출 없이 비

어있는 강이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다. 

삭의 빠르기 음악은 2‧3‧5강에 출 음이 없이 비어있

는 강이 반드시 있다. 한 2강과 5강에서는 출 음이 한

음도 없이 100% 가까이 완 히 비어있는 강도 많이 있

으므로, 이런 악곡은 삭(數)의 빠르기 음악이라고 할 수 

있다. 

빠른 삭의 음악은 1강과 4강에 반드시 음이 출 하고, 

2강은 38～70%, 5강은 38～70%가 출 음 없이 비어있

으므로 이런 곡은 빠른 삭(數)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.  

용강법에 따른 만, , 삭, 빠른 삭으로 구분하여 고려 

향악곡을 분류하 다(<표 4> 참조)

표 4. 용강법에 따른 만중삭 음악분류

만 삭 악 곡 분  류

 만
진작1, 황음1, 자하동1, 치화평1, 횡살문, 국1, 감군은, 만 춘, 취풍형, 
유림가, 북 , 귀호곡, 한림별곡, 서경별곡, 정석가, 나례가, 화 , 왕반, 
동동, 정읍, 사모곡, 삼성 왕

 진작2, 황음2, 자하동2, 치화평2, 국2, 야심사, 유구곡

 삭
진작3, 황음3,치화평3, 국3, 구천, 상 가, 화곡, 내당, 성황반, 잡처
용, 군마 왕, 별 왕

 빠른 삭 진작4, 청산별곡, 풍입송, 이상곡, 납씨가

세조실록에서 느리고[慢], 보통 빠르고[中], 빠른[數] 

세 종류의 음악이 강의 사용, 즉 용강에 따른다고 하 는

데, 그 다면 용강의 특징으로 만의 빠르기 음악은 각 

강과 정간에 음이 고루 출 하며, 의 빠르기 음악은 3

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많지 않고 정간보다는 강에서

의 음의 출 이 높아진다. 삭의 빠르기 음악은 2강과 5강

에 음의 출 이 거의 없으며, 음의 사용도 각 강내 거

의 1음 이하로 정간단 보다는 강단 로 음이 나타남

을 알 수 있다. 빠른 삭 음악은 ｢진작｣1․2․3의 80행이 

｢진작｣4에서 40행으로 은 것처럼 선율이 압축된 악곡

으로 악보 상 2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고, 음도 강

단 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.

그러므로 용강은 음악의 만 삭을 결정한다고 하겠다.

4. 기악(起樂)과 음악지체세(音樂之體勢)
정간  강에서 음이 출 하는 지, 는 그 출 하는 

음의 비 에서 용강과 만 삭 음악이 결정된다면 기악과 

음악지체세는 무엇을 의미하고 용강과는 어떤 계가 있

을 것인가 

1강 시작, 2강 시작, 3강 시작의 기악의 형태는 이미 악

곡에 나타나 있으므로 용강의 특징에 따라 분류된 <표 

4>의 악곡을 다시 제1강 시작의 만 삭 악곡, 제2강 시

작의 만 삭 악곡, 제3강 시작의 만 삭 악곡으로 분류

하 다(<표 5> 참조). 1강 시작에는 만, , 삭, 빠른 삭

의 네가지 빠르기 음악이 있으나, 2강 시작에는 만과 

의 빠르기 음악만 있고 삭과 빠른 삭의 음악은 없으며, 

3강 시작에는 만, , 빠른 삭의 음악이 없고 삭의 빠르기 

음악만 있다. 

1강 시작 만, , 삭, 빠른 삭의 악곡, 2강 시작 만,  

악곡, 3강 시작 삭의 악곡 순서 로 기악을 분석하고 음

악지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.

표 5. 시작대강에 따른 만중삭 악곡분류

시작 강 빠르기 악곡

1강

만
자하동1, 황음1, 횡살문, 화 , 감군은, 유림가, 귀호곡, 
한림별곡, 서경별곡, 나례가, 동동, 삼성 왕, 정읍

자하동2, 황음2, 야심사, 유구곡 

삭 황음3, 구천, 군마 왕, 국3, 상 가, 화곡

빠른삭 진작4, 청산별곡, 풍입송, 이상곡, 납씨가

2강

만
진작1, 치화평1, 국1, 만 춘, 취 형, 정석가, 북 , 왕
반, 사모곡

진작2, 치화평2

삭 * 해당 악곡없음

빠른삭 * 해당 악곡없음

3강

만 * 해당 악곡없음

* 해당 악곡없음

삭 진작3, 치화평3, 내당, 별 왕, 성황반, 잡처용

빠른삭 * 해당 악곡없음



40 한국콘텐츠학회 제13권 제4호

4.1 제1강 시작 만(慢)의 빠르기 악곡
제1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만(慢)의 빠르기 음악으

로는 ｢자하동｣1, ｢ 황음｣1, ｢횡살문｣, ｢ 화 ｣, ｢감군

은｣, ｢유림가｣, ｢귀호곡｣, ｢한림별곡｣, ｢서경별곡｣, ｢나례

가｣, ｢ 국｣1, ｢동동｣, ｢삼성 왕｣, ｢정읍｣이 있으며, 이

들 악곡의 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1>와 

같다. 

<악보 1> 제1강 시작 만(慢)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

과 마지막 행

｢자하동｣1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下一 宮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 황음｣1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宮 上一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횡살문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宮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 화 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宮 上一上二 上二上一上一 上三上二上一上一上二

마지막 행 宮 宮 下三 宮 宮 宮 宮 宮

｢감군은｣( 악 권6)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上二 上一下二 上二 上一宮 上一 上二 上一

마지막 행 宮 下一宮 上一
宮下

一
下二 下一下二上一

宮

下一
下一 上一宮

｢유림가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上二 上三 上二 上一宮 上一 上二 上一

마지막 행 宮 上一
宮

下一
下二 宮 宮 宮 下三 宮

｢귀호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宮 上一 宮 下一 下二

마지막 행 下一 宮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

｢한림별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上一 上二上 上二 上二

마지막 행 下四 下三 下二 下三 下四下五 下五

｢서경별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宮 上二 上一
上二

上一
宮 宮

마지막 행 宮 上一
宮

下一
下二 宮 宮 宮 下三

｢나례가｣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宮 宮 上一 上一 宮 上一

마지막 행 宮 上一 宮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

｢동동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二 上一上二上二 上二 上二上一上二

마지막 행 宮 宮 下三 下二 宮 宮 宮 宮

｢삼성 왕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上一上二 上一 上二

마지막 행 下三 下四 下五 宮 宮 宮

｢정읍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二上一上二上二 上二 上二上一上二

마지막 행 上一 上二 上二 上一 上二上一 宮

* 체크표시는 강의 매 정간에 음이 출 함, 음 표시

는 한 정간에 2음 이상 출 함. 

제1강 시작의 만의 빠르기 악곡에는 거의 3․2․3․

3․2․3 강의 매 강에 음이 출 하고, 한 3정간과 

2정간으로 이루어진 강의 각 정간에 음이 다 출 한 

경우가 많이 나타나며(  : ｢동동｣, ｢정읍｣, ｢ 화 ｣, ｢

감군은｣ 등), 한 정간에 2음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

이 볼 수 있다(  : ｢서경별곡｣, ｢유림가｣, ｢감군은｣ 등). 

이러한 상은 <악보 10>에 열거된 악곡들의 체 선율

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한 정간에 2음 이상 나타나

거나, 2정간 는 3정간으로 이루어진 강에서 매 정간

마다에 음이 출 함을 많이 볼 수 있다. 아울러 만의 빠

르기로 1강에서 시작하는 음악은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

지 박자를 모두 갖춘 갖춘마디의 형식을 가진다.

그러므로 만의 빠르기로 1강 시작 기악의 악곡은 정간

과 강에 음이 고루 많이 출 하는 용강의 특성을 가지

며, 마디가 온 히 갖추어진 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를 

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2 제1강 시작 중(中)의 빠르기 악곡
제1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中의 빠르기 음악으로는 

｢자하동｣2, ｢ 황음｣2, ｢야심사｣, ｢유구곡｣이 있으며, 이

들 악곡의 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2>과 

같다

<악보 2> 제1강 시작 中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과 마

지막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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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자하동｣2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 황음｣2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宮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야심사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下二 下三 下一 下二 下三

마지막 행 下二 下一下二下三 下四 下三 下三

유구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上一 上三 上二 上二 上一

마지막 행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三 下四 下五 ｢

제1강 시작 의 빠르기 악곡에서는 제 3강과 5강에 

음의 출 이 없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. 만의 빠르기 악

곡에서 3정간, 2정간으로 이루어진 강에서 매 정간에 

음이 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, 의 빠르기 악곡에서

는 매 정간에 음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, 오히려 음의 

출 도 정간단 에서 강단 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. 

의 빠르기로 1강에서 시작하는 음악은 첫 행부터 마지

막 행까지 박자를 모두 갖춘 갖춘마디의 형식을 가진다.

그러므로 의 빠르기로 제1강에서 시작하는 기악의 

악곡은 3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많이 없는 용강의 특성

을 가지며, 마디가 온 히 갖추어진 갖춘마디의 음악지

체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3 제1강 시작 삭(數)의 빠르기 악곡
제1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삭(數)의 빠르기 음악으

로는 ｢ 황음｣3, ｢구천｣, ｢군마 왕｣, ｢ 국｣3, ｢상 가｣, 

｢ 화곡｣이 있으며, 이들 악곡의 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

펴보면 <악보 3>와 같다

<악보 3> 제1강 시작 삭(數)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

과 마지막 행

｢ 황음｣3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下一 宮 下一

마지막 행 宮 宮 宮

｢구천｣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宮

마지막 행 下五

｢군마 왕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上一 宮 下一

마지막 행 上一

｢ 국｣3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下一 上一 宮

마지막 행 下三 下四 下五

｢상 가｣의 1행과 마지막 행 

1행 下二 下一 宮

마지막 행 下五 下五 下四

｢ 화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

마지막 행 宮 宮 宮

제1강 시작 삭의 빠르기 악곡에서는 제2강과 5강에 음

의 출 이 거의 없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. 의 빠르기 

악곡에서는 3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은 반면 삭의 빠

르기 악곡에서는 3강의 선율도 지만, 특히 2강과 5강

에 선율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. 한 음의 출 이 거의 

매 강 첫 정간에만 나타나므로 정간보다는 강단 로 

음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. 삭의 빠르기로 1강에

서 시작하는 음악은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박자를 모

두 갖춘 갖춘마디의 형식을 가진다.

그러므로 삭의 빠르기  제1강에서 시작하는 기악의 

악곡은 2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거의 없는 용강의 특성

을 가지며, 마디가 온 히 갖추어진 갖춘마디의 음악지

체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4 제1강 시작 빠른 삭(數)의 악곡
제1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빠른 삭의 음악으로는 ｢

진작｣4, ｢청산별곡｣, ｢풍입송｣, ｢이상곡｣, ｢납씨가｣가 있

으며, 이들 악곡의 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

4>와 같다

<악보 4> 제1강 시작 빠른 삭(數) 악곡의 제1행과 마

지막 행

｢진작｣4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下一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청산별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上一 上一 上二 上一 宮

마지막 행 下四 下三 下二 下三 下四 下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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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풍입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一 宮 上二 上一

마지막 행 下二 下一下二下三 下四 下三 下三

｢이상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下一 宮 宮

마지막 행 宮 宮 宮 宮

｢납씨가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上一 上二 上一 宮

마지막 행 下四 下四 下四 下二 下三 下四 下五

제1강 시작 빠른 삭의 악곡에서는 매 강에 음이 출

하면서도 간헐 으로 2강과 5강에서 음의 출 이 다. 

즉 만의 빠르기 음악에서 매 강에 음이 출 하는 것과 

같이 빠른 삭의 음악에서도 매 강에 음이 출 하는데 

만의 빠르기 음악과 빠른 삭 음악의 차이는 만의 악곡에

서는 매 강  매 정간에서의 음이 출 이 많으며, 빠

른 삭의 악곡에서는 매 강의 첫 정간에는 거의 음이 출

하나 각 강의 둘째, 셋째 정간에는 음의 사용이 은 

것으로 보아 빠른 삭의 음악에서는 정간단  보다는 

강단 로 음악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. 만의 빠르기 음악

이 정간단 라고 한다면, 의 빠르기 음악은 정간단

에서 강단 로 넘어가는 과도기, 삭과 빠른 삭의 음악

은 강단  음악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. 빠른 삭으로 1

강에서 시작하는 음악은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박자

를 모두 갖춘 갖춘마디의 형식을 가진다.

그러므로 빠른 삭으로 제1강에서 시작하는 기악의 악

곡은 2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많이 없는 용강의 특성을 

가지며, 마디가 온 히 갖추어진 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

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5 제2강 시작 만(慢)의 빠르기 악곡
제2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만의 빠르기 음악으로는 

｢진작｣1, ｢치화평｣1, ｢ 국｣1, ｢만 춘｣, ｢취풍형｣, ｢정석

가｣, ｢북 ｣, ｢ 왕반｣, ｢사모곡｣이 있으며, 이들 악곡의 

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5>와 같다. 

<악보 5> 제2강 시작 만(慢)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

과 마지막 행

｢진작｣1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宮
宮下

一
下二 宮

宮下

一
上一宮

宮下

一

마지막 행 宮

｢치화평｣1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
上一

宮

宮下

一
下二 宮

宮下

一

上一

宮

宮下

一

마지막 행 宮 下一 下二 下三下三 下四下五 下五

｢ 국｣1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 宮 上一 宮 上一

마지막 행 宮

｢만 춘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 宮 上一 宮 上一

마지막 행 宮

｢취풍형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 宮 宮

마지막 행 宮

｢정석가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下二 下一 下二 下三

마지막 행 宮

｢북 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二 上 上二

마지막 행 宮

｢ 왕반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宮 宮 下一 宮

마지막 행 下三

｢사모곡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二 上一 上二

마지막 행 宮

제2강 시작 만의 빠르기 악곡에는 제1강 시작 만의 빠

르기 악곡과 같이 거의 매 강에 음이 출 함을 볼 수 

있고 한 한 정간에 2음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

볼 수 있다(  : ｢진작｣1, ｢치화평｣1  <악보 2> 참조). 

｢치화평｣1을 제외한 모든 악곡에서 제1행의 제1강에 음

이 출 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행의 제1강에 음이 출

하여 못갖춘마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. 그러나 ｢치화평

｣1의 경우 ｢치화평｣3이 222행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

36행까지만 기록되어 ｢치화평｣ 곡을 수록하지 않고 일

부선율을 잘라서 옮겨놓아 다른 악곡들처럼 마지막 행의 

못갖춘마디1)의 형식을 갖지 않는다. 그러므로 만의 빠르

기로 제2강에서 시작하는 기악의 악곡은 정간과 강에 

1) 박자의 제1박 이외의 밖으로 시작하는 여린내기의 악곡에서는 첫

마디에 박자의 수만큼 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, 이것을 못갖춘

마디라고 한다 이 경우, 이 악곡 마지막 마디의 박수(拍數)와 합쳐

서 완 한 1마디의 박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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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이 고루 많이 출 하는 용강의 특성을 가지며 못갖춘

마디 형식을 취하는 음악지체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  

4.6 제2강 시작 중(中)의 빠르기 악곡
제2강으로 시작하는 악곡  (中)의 빠르기 음악으

로는 ｢진작｣2, ｢치화평｣2가 있으며, 이들 악곡의 제1행과 

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6>와 같다.

<악보 6> 제2강 시작 (中)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

과 마지막 행

｢진작｣2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下二 宮

마지막 행 宮

｢치화평｣2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 宮 宮

마지막 행 下五

제2강 시작 (中)의 빠르기 악곡에서는 제3강과 5강

에서 음의 출 이 없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. 이는 제1

강 시작 (中)의 빠르기 악곡에서 보여지는 음악의 특

징과 동일하다. 의 빠르기 악곡에서는 이미 매 정간에 

음이 나오는 경우가 고, 음의 출 이 강단 로 나타

남을 볼 수 있다. 

그러므로 (中)의 빠르기로 제2강에서 시작하는 기악

(起 )의 악곡은 3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많이 없는 용

강(用綱)의 특성을 가지며, 못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(音

之體勢)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4.7 제3강 시작 삭(數)의 빠르기 악곡   
제3강으로 시작하는 악곡은 만의 빠르기나 의 빠르

기 음악에는 없고 삭의 빠르기 음악으로 ｢진작｣3, ｢치화

평｣3, ｢내당｣, ｢별 왕｣, ｢성황반｣, ｢잡처용｣이 있다. 이

들 악곡의 제1행과 마지막 행을 살펴보면 <악보 7>와 

같다.

<악보 7> 제3강 시작 삭(數)의 빠르기 악곡의 제1행

과 마지막 행

｢진작｣3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二 上一

마지막 행 宮

｢치화평｣3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上一 宮

마지막 행 宮

｢내당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二 宮 下一

마지막 행 宮

｢별 왕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宮 宮 下一

마지막 행 宮

｢성황반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一 上一 下三

마지막 행 下五

｢잡처용｣의 1행과 마지막 행

1행 下二 下二 下三

마지막 행 宮

삭의 빠르기 악곡은 제2강과 제5강에 거의 음이 출

하지 않음을 앞서 보아 왔다. 그러므로 <악보 7>의 악곡

들에서 2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없음을 볼 수 있다. 그

다면 만일 음악의 첫 시작인 제1강에 음이 출 하지 

않고, 못갖춘마디 형식을 갖출 경우엔 삭의 빠르기 음악

이므로 당연히 제2강에 음이 출 하지 않고 제3강부터 

음악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. 이는 만 삭을 가진 음악의 

특징으로 만의 빠르기 음악은 6 강의 모든 강에 음이 

출 하지만, 의 빠르기 음악은 3강과 5강에 음이 출

이 많이 없고, 삭의 빠르기 음악은 2강과 5강에 음이 출

이 거의 없으므로 삭의 빠르기 음악에서 첫 강에 음

의 출 없이 못갖춘마디를 가질 경우에 제2강을 건 뛰

어 제3강부터 음악이 시작되는 것이다. 

그런데 못갖춘마디의 경우 첫마디에서 모자란 박이 마

지막 마디에 다 채워져야 한다. 그러나 3강 시작의 경우 

첫 행이 제3강에서 음악이 시작되므로 마지막 행도 제2

강까지 음이 채워져야 되는 게 맞으나, 삭의 빠르기 음악

에서는 용강 특성상 제2강과 제5강에 음의 출 이 거의 

없으므로, 악곡의 마지막 행에서 제2강에 음이 출 하지 

않고, 제1강까지만 음이 출 한다. 음악의 마침은 악보를 

2강까지 그려놓아( : ｢내당｣, ｢잡처용｣) 완 한 못갖춘

마디를 이룬 곡이 있는 반면, 악보 구획상 6강을 다 그려

놓고 제1강에만 음을 기보하 거나( : ｢진작｣3), 는 

실 으로 1강에만 음이 출 하므로 음이 출 하는 제1

강만 악보를 그려놓은 경우( : ｢별 왕｣, ｢성황반｣)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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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  

삭의 빠르기로 3강 시작 기악의 악곡은 2강과 5강에 

음의 출 이 거의 없는 용강의 특성을 가지며, 못갖춘마

디의 음악지체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 

  

2. 맺음말
세조실록권 48에 용강, 기악, 그리고 음악지체세에 

한 내용이 나온다. 용강은 만 삭과 련이 있으며, 기

악은 음악지체세에 기인하므로 고려 향악곡을 상으로 

분석하여 용강, 기악, 그리고 음악지체세에 한 내용을 

구체 으로 살펴보았다. 

용강에 있어서 고려향악곡의 출 음수를 분석하고, 아

울러 음의 출 이 없는 빈 강을 조사하여 만, , 삭, 

빠른 삭의 4단계 빠르기 음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

다.

만(慢)의 빠르기 음악 : ｢진작｣1, ｢ 황음｣1, ｢자

하동｣1, ｢치화평｣1, ｢횡살문｣, ｢ 국｣1, ｢감군은｣, 

｢만 춘｣, ｢취풍형｣, ｢유림가｣, ｢북 ｣, ｢귀호곡｣, 

｢한림별곡｣, ｢서경별곡｣, ｢정석가｣, ｢나례가｣, ｢

화 ｣, ｢ 왕반｣, ｢동동｣, ｢정읍｣, ｢사모곡｣, ｢삼성

왕｣

(中)의 빠르기 음악 : ｢진작｣2, ｢ 황음｣2, ｢자

하동｣2, ｢치화평｣2, ｢ 국｣2, ｢야심사｣, ｢유구곡｣

삭(數)의 빠르기 음악 : ｢진작｣3, ｢ 황음｣3, ｢치

화평｣3, ｢ 국｣3, ｢구천｣, ｢상 가｣, ｢ 화곡｣, ｢내

당｣, ｢성황반｣, ｢잡처용｣, ｢군마 왕｣, ｢별 왕｣

빠른 삭(數)의 음악 : ｢진작｣4, ｢청산별곡｣, ｢풍입

송｣, ｢이상곡｣, ｢납씨가｣

용강의 특징으로 만의 빠르기 음악에서는 6 강의 거

의 모든 강에 음이 출 하며, 각 정간에서도 음이 많이 

출 하여 정간과 강의 쓰임이 많음을 보인다. 1정간에 

2음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보이므로 정간의 쓰임이 

활발하다.

의 빠르기 음악에서는 6 강  3강과 5강에서의 음

의 출 이 어지고 각 정간에서 음의 쓰임이 어지고 

각 강 내 1～2음 정도만 출 하여 정간사용에서 강

사용으로 옮아가는 과도기로 보인다.

삭의 빠르기 음악에서는 6 강  2강과 5강에 음의 출

이 거의 없다. 한 각 강 내에도 1음 이하의 음이 

출 하는 것으로 정간단 의 쓰임보다는 강단 의 쓰

임이 많다.

빠른 삭의 음악에서는 6 강  2강과 5강에 음의 출

이 고, 아울러 매 강에 나오는 음의 수도 다. ｢진작

｣4는 ｢진작｣1․2․3의 악곡을 반으로 여 불필요한 

강사용을 없앤 것으로 만일 ｢진작｣4를 ｢진작｣1․2․3과 

같은 행수로 복원하여 ｢진작｣4와 ｢진작｣1․2․3을 비교 

검토하면  빠른 삭 음악의 정확한 용강내용을 확인할 수 

있으나, 그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. 

의 용강 내용에 따른 기악의 형태를 분류하여 음악

지체세를 살펴보면 1강 시작 만의 빠르기 악곡에서는 정

간과 강에 음이 많이 출 하고, 갖춘마디의 음악지체

세를 가진다. 1강 시작 의 빠르기 음악에서는 3강과 5

강에서 음의 출 이 많이 없으나 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

를 가진다. 한 1강 시작 삭의 빠르기 음악에서는 2강과 

5강에 거의 음의 출 이 없으며, 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

를 가지며, 1강 시작 빠른 삭의 음악에서는 2강과 5강에 

음의 출 이 으나, 정간보다는 강의 쓰임이 많고 갖

춘마디의 음악지체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.

2강 시작곡으로는 삭의 빠르기 악곡은 없고 만의 빠르

기, 의 빠르기 악곡이 있다. 만의 빠르기 악곡은 정간

과 강에 음이 많이 출 하는 용강의 특성을 가지면서 

못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를 가지며, 의 빠르기 악곡은 

3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많이 없는 용강의 특성을 가지

며 못갖춘마디의 음악지체세를 가진다.

3강 시작곡으로는 만의 빠르기와 의 빠르기 악곡은 

없고, 삭의 빠르기 악곡만 있다. 앞의 삭의 빠르기 용강

의 특징으로 거의 2강과 5강에 음이 출 하지 않으므로 

1강에 음이 출 하지 않는 못갖춘마디를 가질 경우 당연

히 기악은 3강부터 시작되는 것이다. 즉 3강 시작 삭의 

빠르기 악곡은 용강 특성상 2강과 5강에 음의 출 이 거

의 없으므로 1강에 음이 출 하지 않으면, 2강에도 음의 

출 이 당연히 없게 되고 3강부터 음악이 시작되는 못갖

춘마디의 음악지체세를 갖는다고 하겠다.

이 듯 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는 서로 불가분의 계

이며, 이러한 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의 상 계를 표로 

그리면 <표 6>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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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6. 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의 도식표

결론 으로 즉 용강, 기악, 음악지체세의 계는 용강

에서 만 삭이 결정되고 1강 시작, 2강 시작, 3강 시작의 

기악으로 다시 나 어지며, 1강 시작 기악은 갖춘마디의 

음악지체세를, 2강과 3강 시작의 기악은 못갖춘마디의 

음악지체세를 갖는다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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